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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잘발달되어있는우리나라에서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사의 산업보건

학적 영향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지하 근무의 특성상 다양한 유해

오염물질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

한 건강상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일

천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연구한 사례가

최근에발표되었기에소개하고자한다.

스톡홀름의 지하철에도 런던, 뉴욕, 로마

등과 마찬가지로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

(PM10)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하철 승강장

에서는 도심지보다 무려 5~10배의 높은 농

도가존재한다. 이 분진은주로바퀴가마모

되거나 브레이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

성분은 철이다. 대도시의 분진은 폐암 증가

와관련이있다고알려져있어서, 지하철내

부의 미세먼지와 기관사 폐암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연구가시작되었다.

1970년센서스에서스웨던스톡홀름시에

고용된 전체 인원을 코호트로 구축하고, 그

중 1971년 1월자로 24세 이상 생존자

319,979명을 1989년까지 추적 조사하였다.

폐암 발생 건은 전국 암 발생 등록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은 연령을 25세부터 5년

단위로 층화하였고, 기간은 1971년부터 5년

단위로4기간으로구분하였다. 이자료를이

용하여 연령 기간 표준발생비(age- and

period- standardized incidence ratios

(SIRs)를계산하였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지하철 기관사에

서발생한폐암은총 9건이었다. 이 기간중

운송통신업에 종사하는 스톡홀름 근로자의

기댓값은 10.94로서 SIR은 0.82(95% 신뢰

구간은 0.38-1.56)이었으며, 기관사의기댓

값은 8.56으로 SIR이 1.05(95% 신뢰구간

0.48-2.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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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결과 폐암 위험은 기관사에서 증

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기관사의 흡연 습관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기관사의 심근 경색비

율을 연구한 다른 연구에서 기관사의 흡연

습관이 스톡홀름 근로자와 비교하여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보인다.

연구기간이충분하였는지에대한관점에

서 보면, 1950년대 운행이 시작된 지하철의

기관사는 그 몇 년 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

기 때문에 잠복기는 20년 이상으로 보인다.

이 정도는 폐암 증가를 발견할 만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이지만 좀 더 장기간 관찰해야

할필요성은있다.

지하철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가보다더

발암성이 있는가하는 점에서 본다면, 가장

오염이 심한 지하역사에서 PM10 농도는

470μg/m3이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운행

할때보다지하로운행될때, 또 지하역사에

서전동차의문을열때분진농도가높아졌

다. 기관사 운전실에서 측정한 PM10 농도

는 100μg/m3 이었는데, 지하역사보다 농도

가 적은 이유는 지하철이 잠시 동안만 오염

이 심한 지하역사에 머물기 때문으로 보인

다. 스톡홀름 도심지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

도는 19~37μg/m3 정도이다. 도심지에서발

생하는 미세먼지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미

세먼지는 입경, 밀도, 화학적 성분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에서 발생

하는 미세먼지가 보다 더 발암성이 있다면

본연구에서검증되었을것으로된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지하철 분진이 보

다 더 발암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를 우리나라

의 지하철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

하철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구성

성분이 다르며, 석면이나 라돈, 미생물 등

폐암발생에영향을줄수있는다른인자가

존재하고있고, 흡연습관이다를수도있으

므로해석에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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